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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8일 오후8시30분 방송되는 KBS 2TV '신상출시 편스토랑'(이하 '편스토랑')에서는 스페셜 MC로 함께한 배우

이서연의 활약이 공개된다. (사진=KBS 2TV 제공) 2023.09.08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고인혜 인턴 기자 = 배우 이서연의 '엄친딸'(엄마 친구 딸·모든 걸 갖춘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) 면모가 공개된

다.

8일 오후 8시30분 방송되는 KBS 2TV '신상출시 편스토랑'(이하 '편스토랑')에서 이서연이 스페셜 MC로 함께한다. 

이서연은 첫 예능 출연임에도 편셰프들의 VCR을 보며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높은 관심을 보인다. 폭풍 리액션까지 자랑하며

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끄는 센스를 보여준다. 이 과정에서 이서연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노력파이자 엘리트라는 사실도 드러

난다. 



앞서 이서연은 최고 시청률 18.5%(닐슨코리아 전국유료가구 기준)를 기록한 드라마 '닥터 차정숙'에서 엄정화(차정숙 역)의

딸 역할로 강한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. 알고 보니 이서연은 중학교 1학년 때 연기를 시작했지만, 이화여대에 진학하는 등 똑소

리나는 엄친딸이었다.

이서연은 "이대 사회복지학과 2학년"이라고 말했다. 그러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수 별은 "학생 때 데뷔했으면 성적관리가

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"고 궁금해했다. 이서연은 쑥스러워하며 "제가 욕심이 많아서 열심히 노력했다"고 답했다.

선배 배우들의 뜨거운 관심에 이서연이 부끄러워하자 '닥터 차정숙'에 함께 출연한 명세빈이 나섰다. 명세빈은 "진짜 열심히 하

는 친구다. 드라마 끝나고 회식을 했는데 자리가 길어졌다. 그때 조용히 노트북을 챙기더니 밖으로 나가더라. 알고 보니 팀플 과

제를 해야 했다고 하더라"고 전했다. 이서연은 "건물 비상구 계단에서 과제를 했다"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, '편스토랑' 출연

진들은 "기특하다"고 치켜세웠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goin3878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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